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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 t

Th e p rese n ce o f ag ricu ltu ral an d  ru ral so ciety in  So u th  Ko re a h as b ee n  th re aten ed  d u e  to  ag in g  as w e ll as 

dep op ulation . Th is study aim s to  exp lore th e Jap anese sup p ort sch em e for n ew  farm ers an d th e ro le  of local g roup

in  n e w  farm ers’su cce ssfu l se ttle m e n t in  ag ricu ltu ral an d  ru ra l so ciety. Th e case  stu d y area  is B irato ri-ch o , H o kkaid o , 

Jap an . F irstly , th is stu d y id en tifie d  th e syste m ic su p p o rt sch em e fo r n ew  farm e rs o f B irato ri-ch o , w h ich  p ro vid e s 

w ith  tw o  years’ tra in in g  p ro g ram , m en to rin g , ren tal h o u sin g  an d  fin an cia l a id . Seco n d ly, w e fo cu sed  o n  th e b irth  

an d  th e  su p p o rtin g  ro le  o f lo cal g ro u p , w h ich  is ca lled  'N eo -fro n tier'. Lastly , w e an alyse d  th e re latio n sh ip  o f n ew

farm ers an d local residen ts b ased  on  th e in -dep th  in terview  of 11 n ew  farm ers’ h ou seh o ld. A s co n clu sion s, w e em -

p h asized  th e  valu e  o f q u ality-b ased  su p p o rt sch em e o f lo cal g o ve rn m en t, u n like  th e  q u an tity-b ased  p o licy fo cu sed

o n  th e  n u m b e r o f in -m ig ran ts. A lso , w e d iscu sse d  th e m e an in g  o f so cial n etw o rk in  n e w  farm ers’ su ccessfu l se ttle -

m e n t in  ag ricu ltu ra l an d  ru ral so ciety.

Ke y w o rd s: return farm ers, new farm ers, population aging, rural com m unity

1. 서론

2017년 한 해 동안의 귀농 가구는 12,630가구. 가구주와 동반 

가구원을 포함하면 19,630명이 농업 종사를 위해 농촌으로 이주

했다. 지난 2011년 귀농 가구수가 처음 1만 가구 이상을 기록한 

이래(10,075가구), 매년 귀농 가구수는 꾸준히 1만 가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1).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오늘날 귀농⋅귀촌은 우리사

회의 한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

고, 법률에 근거하여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증가하는 귀농⋅귀촌 수요에 부응한 것이기

도 하지만, 1.3%에 불과한 40세 미만 청년 농가 비율2)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근원이 귀농 가구의 유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정섭, & 이정해, 2017), 축소되어가는 농촌 지역 입장에서도 

참으로 긴요하고, 절실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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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 추진

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이래3), 영농기반 확보나 주택 마련을 위

한 자금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귀농⋅귀촌인의 정

착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앞서 언급한 법

률 제정(2015), 귀농⋅귀촌 종합센터(2012)를 비롯한 지자체 단

위 상담창구 마련 등과 같은 굵직하고 의미있는 변화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정책 경험을 통해 과거에 비해 귀농인의 정착

을 돕는 체계적인 지원 구조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가? 특히 귀농

인들이 터를 잡고 살아갈 지역 단위에서 이들을 맞이하고 세심하

게 살피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귀농 정책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짧지 않음에도, 여전히 ‘귀농

을 하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배워야 하지?’에 대한 답이 궁색하

다는 지적이 있다4). 삼선복지재단(2015)에서는 ‘청년이 귀농⋅귀

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역을 오가며 지역살이에 자신감을 얻는 

곳, 숙소와 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진입을 이끄는 물리적 

의미의 승강장’으로서 ‘플랫폼’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따라서 현

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여러 교

육기관들을 통해, 각 지자체의 농촌진흥기관을 통해 많은 귀농⋅

귀촌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

서 지식과 정보를 체득하고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형태의 

탐색과 실험의 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

다. 특히, 귀농에 있어서는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영농기술을 익히면서 지역사회에의 접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원활한 정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각 지역에 이러한 장

이 마련된다면,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행착오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농촌도 우리나라와 같이 심각한 고령화, 과소화에 직

면해 있다.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인해 2014년 발표된 마스다 레포

트5)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2014

년 일본 정부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발표하여 2060

년까지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 대책이 지방에 새로운 인구의 유입

을 촉진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도 신

규취농자를 유입하기 위한 사업들을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교토부의 실천농장, 이바라기현의 종합지원서비스 등 지역의 필

요에 맞춘 특색있는 사업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례들이 

국내에도 소개된 바 있다(김종인, & 김정섭, 2016).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이웃나라 일본 홋카이도의 비

라토리정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홋카이도는 일본에서도 일종

의 ‘개척지’로 인식되고 있는 곳으로 그 발전 양상이 다른 지역과 

차별적이다. 일본 전역에서 농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주해 

오면서 지주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이 아닌 근대적인 농업경영 

개념을 근간으로 농업 발전이 이루어졌다(홍사흠, 2017). 이로 인

해 이주민에 대한 적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과 함께, 깨끗

한 환경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길러내는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더

해져 신규취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경을 갖는 곳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도 비라토리정은 토마토 주산지로서, 촘촘하게 짜인 신

규 취농자 유입 체계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신규 

취농자 지원 조직의 활발한 활동으로 일본 내에서도 우수사례로 

알려진 곳이다. 

비라토리정의 사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라토리정의 정형화된 신규취농 지원정책이

다.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친 대상자에 대해 체계적인 연수과정, 

주택⋅자금 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하는 비라토리정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찰하여, 그 수는 적지만 

계속적인 유입을 보이고 있는 비라토리정의 신규취농자 유입의 

배경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귀농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민간조직의 구성과 역할이다. 지역 주민에 의해 조직된 마

을의 귀농인 지원기구인 네오프론티어(Neo-Frontier)가 결성되는 

과정과 귀농인의 정착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각각의 귀농인들이 지역에 들어오게 된 경위와 현재까지의 정착 

상황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셋째, 신규취농자들의 지역과의 

관계 형성이다. 신규취농자들이 지역에 정착한 이후에 지역과 어

떻게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는지, 여러 지역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

해 비라토리정 지원정책의 의의와 마을조직의 역할, 그리고 지역

사회 내 네트워크의 확장 등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 귀농 정

1) 본 연구는 ‘귀농’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 명칭 등 ‘귀농⋅귀촌’ 용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농’으로 용어를 한정하여 사용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귀농’ 대신 ‘신규취농’이라고 지칭하는 만큼, 일본 사례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는 ‘신규취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2015 농림어업총조사
3) 귀농 정책의 역사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귀농 정책에 대한 내용은 유정규(1998)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4)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국립농업과학원, 6.7.)
5)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가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일본창생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2040년까지 전국 896지자체가 소멸할 것이라고 예

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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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및 현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귀농과 관련된 연구들은 귀농이 단순한 거주지의 이전이나 직

업의 변화를 넘어서는 커다란 전환임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섭

(2009)은 귀농이라는 의사결정은 개인 또는 개별 가구에게 중대

한 사건이며, 라이프스타일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하였

다.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개인 또는 가구 단위의 노력뿐만 아니

라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따라 귀농인에게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고, 어떠한 정책

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어 왔다. 

채상헌(2013)은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은 귀농 교육과정 수료자들

의 응답을 바탕으로, ‘영농기반 마련’,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지

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상진 등(2015)은 귀농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여유 자금 부족’, ‘영농기술 습득’, ‘농지 구입의 

어려움’ 등의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했다. 홍성효, 송정기, & 김종

수(2012)는 가족동반 시 귀농 지속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역 내 주택, 교육 등의 생활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하였다. 

Anna, & Giovanna(2008)는 젊은 층의 농촌 유입에 주목하며 그

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대출비용을 낮추는 등 자금 마련에의 수월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럽의 공동농업정책(CAP)에서도 신

규 농업인이 초기 투자비용과 정보나 조언을 얻는 면에서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는 측면에 집중하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European Union, 2015).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귀농인의 정착에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여러 선행연구들이 더불어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 요소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귀농인들은 운영 자금, 토지, 주거와 같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고, 정책도 이러한 내용이 주를 이

루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귀농인의 진입장애 해소에 있어 사회 

네트워크 요인이 경제적 자본 요인에 선행하여 작용한다는 것이

다(김정섭, 2009; 김철규, 이해진, 김기홍, & 박민수, 2011; 마상진, 

& 정기환, 2008; 마상진, 2016). 구성원 간의 긴밀한 ‘관계’로 얽혀

있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사회 네트워크는 귀농 정착에 꼭 필요한 

경제적 요소들에의 접근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

에 요긴한 각종 정보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에, 

마상진, & 정기환(2008)은 영농 관련 조직의 가입을 돕는 방법으

로 귀농인의 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Pratiwi, & Suzuki(2017)는 영농 정보의 취득에 있어 조언해

주는 동료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지역 이웃과의 네트워크에서 중

심 위치에 있을수록 우월한 학습 효과를 나타냄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Ma, An, & Park(2018)은 전국 귀농⋅귀촌인 

6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주민과

의 관계와 지역사회 활동이 이주 후 성공적인 정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됨을 실증하였다.

이처럼 지역에서의 관계 및 네트워크 형성은 여러 선행연구에

서 중요한 정착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신규취농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으로부터의 신뢰 획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

은 신뢰 형성의 매개가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秋津, 

1998a; 飯塚, 2009; 三須田, 2005; 内山, 1998; 梅本, 2000). 또한, 

Gilbert, & Sue(2010)는 농업 창업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어려움

이 존재하는 것을 지적하며, 농업 창업에서의 중요한 요건으로 

멘토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창업 초기에 자신의 강점과 한계점, 

잠재력이나 현재의 농업 상황을 분석할 때에,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멘토의 역할이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内山(1998)는 지역에서의 신용 기반의 

확립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며, 신용 기반의 미확립은 농지 획

득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는 

중간 역할을 하는 인물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飯塚(2009)

는 지역 내에서 교류가 적은 신규취농자들의 경우, 그들이 농업

을 할 수 없는 연령이 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역귀농

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사례로 들며, 신규취농

자가 지역민으로서 지속 정착하는 데에 있어 지역 내 교류가 중

요하게 작용함을 논하였다. Faith, Ikegami, & Tsuruta(2017)는 신

규취농자들의 지속적인 정착 가능성은 각 마을 공동체의 원주민

들과의 관계의 질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신규취농자와 마을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풍부한 사회적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하

였다.

효과적인 귀농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귀농ㆍ귀촌의 동기가 무

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귀농ㆍ귀촌 동기의 특징을 분

석하거나 유형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책 수립이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수, & 박덕병(2012)은 귀농⋅귀촌자의 동기

에 따라 ‘경제적 성공 추구’, ‘전원적 삶 추구’, ‘가족생활 추구’, 

‘도시생활회피 추구’, ‘영농승계 추구’로 유형화하였으며, 마상진

(2018)은 은퇴⋅전원형, 대안가치형, 생계형, 경제형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김철규, 이해진, 김기홍, & 박민수(2011)는 대안가치

형의 점진적인 증가를 보고한 반면, 마상진(2018)은 경제형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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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귀농⋅귀촌의 동기에 따

라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정착 양상을 보이는지는 농촌 사회의 

변화를 진단 및 전망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된다(마

상진, 2018).

한편, 신규취농과 관련된 일본의 최근 연구들은 젊은 층의 농

촌 유입에 주목하고 있으며, 小田切(2014)는 도시 주민의 농산촌

에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국민의 전원회귀’라고 명명하였

다. 또한 이러한 전원회귀를 국민의 농산촌에의 깊은 관심의 과

정으로 보며, 이는 도시민의 농산촌에의 관심으로 시작하여 최종

적으로는 그곳에 이주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신규취농

자를 위한 지원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기술 습

득, 이주지역 선정과 정비, 취농 후의 정착 지원 등 신규취농자의 

이주 시점부터 정착까지의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 특성있는 신규취농자 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책의 주체가 공적기관인 경우와 농가그룹에 의한 경우, 쌍방의 

협력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결론적으로 쌍방의 협

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荒木, 2002; 島, 2014). 荒木

(2002)는 홋카이도 하마나카정을 신규취농 지원 시스템이 정비된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그에 대한 확립 조건을 주체조건과 지원

조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체조건에는 기술 지원, 토지 선정 

지원 등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며, 지원조건에는 이러한 

지원을 시행하는 각 기관을 예로 들며, 두 조건이 결합됨으로써 

지원 정책이 확립된다고 보았다. 島(2014)는 신규취농 지원주체

가 농협과 지자체인 지역과 지역의 민간조직이 중심인 지역, 그

리고 쌍방이 협력하는 지역의 세 가지 사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으며, 공적기관이 지원을 주도할 경우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농가조직 또는 쌍

방이 주체가 될 경우 그 한계점이 완화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신규취농자를 위한 지원 정책의 추진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일본 홋카이도의 비라토리정을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비라토리정은 일본 홋카이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마

을로서(<그림 1>), 총 인구는 5,315명(2015년 기준)이다. 평균기

온은 7.7℃로,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홋카이도 내에서 비교적 

따뜻하며 강설량이 적은 지역이다. 비라토리정의 총 면적은 

74,309ha이며, 2016년 경지면적은 4,670ha(6.2%)로 그 중 밭이 

66.4%(3,100ha)를 차지한다. 농업 취업인구는 661명으로 전체 인

구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어, 홋카이도의 전체 농업 취업인구가 

1.7%인 것에 비교하면 농업 취업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총 농가 수는 323호(판매농가수 288호)이며, 농업 경영

체수는 총 300경영체이다. 비라토리정의 농업 산출액을 살펴보면 

채소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젖소, 쌀이 차지

하고 있다. 채소 중에서 가장 농업경영체 수가 많고 경작면적이 

큰 작물은 토마토이며, 비라토리정은 겨울봄 토마토와 여름가을 

토마토의 채소 지정 산지6)이다(2015년 현재). 비라토리정은 총 

17개의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비라토리정 지자체 소

재지인 중심부 촌락을 시운코츠 지구라고 부른다. 조사 대상 지

역은 비라토리정의 중앙에 위치한 ‘후레나이 지구’로서, 신규취농

자 수가 가장 많고, 다음 장에서 기술할 마을조직이 활동하는 곳

이다(<그림 1>).

비라토리정은 체계적인 신규취농 정책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

로, 매년 꾸준히 신규취농자가 취농하고 있다. 지자체의 신규취농 

정책과 지역의 민간 조직이 협력하여 신규취농자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島, 2014) 일본 내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3.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문헌자료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에 기

반한다. 먼저 일본 농림수산성, 홋카이도 농업정책국, 비라토리정 

산업과 농정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통해 신규취농지원정책의 개

요를 파악하였다. 현지조사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비라토리정 지자체와 관련 기관, 지역

을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후레나이 지구 원주민 및 신규취농 가구

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 농가 2호와 신규취농

자 11호에 대해, 각 농가 당 1~2회에 걸친 약 2~4시간의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각 농가의 농업경영 

개요, 마을조직 네오프론티어의 설립 및 활동, 신규취농자에 대한 

지역주민으로서의 견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신규취농자에 대

한 조사 내용은 현재의 농업경영 상황과 취농까지의 과정, 취농 

6) 채소의 안정공급을 위한 제도로, 주요 채소에 대하여 지정 산지로 지정되면 출하량의 1/2 이상을 지정된 소비지에 출하할 의무를 가진다. 

출하품목의 가격이 일정 이하로 하락할 경우 채소공급안정기금을 통해 생산자 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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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시

비라토리정

오타루시

오비히로시

시운코츠 지구

후레나이 지구

<그림 1> 비라토리정의 위치 및 주요 지구

후의 농촌 생활의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네오프론티어의 탄생 과정과 역할에 주목하였으며, 각 농가의 취

농 경위와 지역과의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비라토리정 개요 및 사업 추진과정

홋카이도의 인구는 2000년 5,683천명을 기록하던 것에서 2015

년 5,382천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율도 2015

년 기준 29.0%로 전국(26.3%)에 비해 높은 편이다. 비라토리정의 

인구 감소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비라토리정 주민의 주 소

득원이었던 탄광이 폐쇄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계속되었다. 1960년도에 13,387명으로 정점

을 찍었던 인구는 2015년 현재 5,315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원

주민에 따르면 당시 지역 중학교의 학생 수는 한 학년에 100명에 

달했으나, 폐광과 함께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는 학교가 겨우 유지

되는 수준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의 상황에서 

비라토리정은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비라토리정에서 처음으로 신규취농 정책이 대두된 것은 1993

년이다. ‘신규취농촉진대책사업(U턴 사업)’을 시작으로, 1995년

에는 홋카이도농업후계자육성센터 설립에 맞춰 센터의 지역회원

이 되었다. 1997년에는 신규취농자 유입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동경에서 개최된 취농 상담회에 참가하여 신규취농자 모집을 시

작하였다. 농업 연수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다음해인 1998

년부터였다. 당시 2명의 연수생을 받아들였으며, 그 중 1명이 

2000년에 취농하게 된다.

1999년부터는 매뉴얼을 변경하여 화훼 중심이었던 작물에 시

설채소(토마토7))를 추가하였으며, 이듬해인 2000년부터 핵심 사

업인 ‘비라토리정 신규취농자 취농촉진대책사업’을 시작하고, 비

라토리정 중심 지구인 시운코츠 지구에 첫 번째 실천농장을 개설

하였다. 실천농장은 신규취농자가 영농기술을 익히는 현장실습

연수 장소로, 330㎡ 하우스 8동과 농기구고, 휴게실, 화장실이 갖

춰져 있으며, 매년 연수농가 1가구가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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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후레나이 지구에도 실천농장이 개설되는데8), 660㎡ 

하우스 4동과 농기구고, 휴게실, 화장실로 구성되었다. 시운코츠

와 후레나이 실천농장 각각에는 연수농가가 체류할 수 있는 농업

연수생 주택 2개동(4호)이 설치되어 있으며, 후레나이 실천농장

의 경우 학교 교사용 관사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마련되었다. 

이처럼 실천농장에서의 연수, 그리고 연수기간 동안 체류할 

주택의 제공 등을 주요소로 하는 ‘신규취농자 취농촉진대책사업’

은 후계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비라토리정의 핵심 사업으로서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4.2. 비라토리정 신규취농자 취농촉진대책사업

현재 비라토리정의 ‘신규취농자 취농촉진대책사업’은 비라토

리정 농업지원센터9)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에서 제시하는 취농 

과정은 취농상담, 비라토리정 방문, 신청서 제출, 선고⋅결과 통

지, 연수, 취농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계를 살펴보면, 취

농상담은 신농업인페어 등의 취농 상담회나 관계기관에서 이루

어진다. 이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비라토리정에 방문하여 농업

체험회에 참가한다. 농업체험회는 1박2일 또는 2박3일의 일정으

로 이루어지며, 지역 농가에서의 농작업 체험과 선배 신규취농자

와의 교류 기회를 갖게 된다. 농업체험회에의 참가 후 취농을 희

망하는 자는 10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선정은 11월

에 이루어진다. 선정과정에서 고려되는 취농 조건은 6가지인데, 

① 경영자(세대주)의 연령이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심신이 건강

하고 자립경영 능력을 가진 자, ② 비라토리정 내에 취농하여 자

립경영할 자, ③ 농업경영에 대한 가족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으

며 부부가 함께 연수 가능한 자, ④ 충분한 자기자금을 가질 것

(500만 엔 이상), ⑤ 취농하기까지의 연수 커리큘럼에 따라 2년 

정도의 연수를 받을 것, ⑥ 취농 후 JA비라토리의 조합원이 되어, 

농산물을 농협에 출하하는 것이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중 

취농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는 것은 취농에 

대한 의욕, 자기자금력, 가족의 협력(특히 배우자)이다. 비라토리

정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신규취농자를 매년 2호10) 

모집하여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농 조건은, 젊은 층이 초기 

정착에 필요한 기본자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족 단위로 함께 

이주하여, 연수를 통해 착실하게 기술 습득 기회를 갖고,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정에서 보장하면, 신규취농자의 정착이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 가운데 눈여겨 볼만한 부

분은 ‘부부가 함께 연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정에서 이러한 

조건을 내거는 이유는 첫째, 부부가 함께 이주할 때 더욱 안정적

으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수익성 등의 측면에서 부부

가 함께 농사를 짓는 모델이 적절하다는 계산 때문이다. 실제로 

비라토리정에서는 ‘신규취농경영모델플랜’을 통해 부부가 농사

를 지을 경우에 효율적인 경영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신규취농경

영모델플랜’은, 토마토를 재배함에 있어 가족 2명이 취농하는 경

우를 가정했을 때의 적정 규모(1.2ha, 하우스 16동)와 필요한 농

기계의 규격 및 수, 시기별 재배정보, 월별 노동시간, 예상 경영성

과 등 성공적인 취농을 위한 경영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구체적인 경영 계획이나 자금 운용 계획 등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며, 취농 후의 라이프 스타일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선정된 신규취농자는 다음해부터 연수에 들어가는데, 1년째는 

농가연수, 2년째는 실천농장에서 연수를 하게 된다. 농가연수는 

다음 절에서 설명할 농가조직인 네오프론티어 회원 중 원주민 

농가에서 실시하게 된다. 실천농장에서의 연수 중 기술적인 지도

는 농업개량보급센터의 지도원과 원주민 농가 및 선배 신규취농

자가 담당한다. 먼저 1년차에는 농가연수를 통해 토마토 재배의 

일련의 과정을 눈으로 보고, 체험해보면서 익히고, 2년차에는 실

천농장의 하우스(660㎡) 4개동에서 재배부터 판매까지 영농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실습해보는 구성이다. 연수생은 2년간의 

연수기간 동안 농업연수생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에서 토지

를 확보하고 취농 계획을 세우게 되며, 연수가 끝나면 독립하여 

취농하게 된다. 

연수생에게는 여러 자금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연수생이 농

업대학교 등에서 개최하는 경영연수, 기계연수 등에 참여할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특별연수지원)하며, 연수 2년차부터는 연수수

7) 비라토리정이 토마토를 재배하기 시작한 배경은 1965년 도입된 일본의 농지축소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가가 벼농사 이외 수익성이 높

은 작물로의 전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토마토가 선정되었다. 1972년 6호의 농가에 의해 비닐하우스에서의 토마토 재배가 시험적으로 시작

되었으며, 1983년에는 재배면적 4.8ha, 판매액 1억 엔을 달성하였다. 2011년에는 토마토 재배 40주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판매액 40억 엔을 

돌파하며 비라토리정의 주력작물로 성장하였다.
8) 취농자유입협의회 ｢후레나이 네오프론티어(Neo-Frontier)｣는 2010년에 설립되었다. 후레나이 실천농장의 설립에 마을조직 네오프론티어가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마을조직의 활동을 매개로 후레나이에 들어오고자 하는 취농자가 생기고, 이들에게 영농기

술을 전수하기 위한 실천농장의 필요성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9) 더욱 세부적으로는 비라토리정이 속해 있는 히다카진흥국(상위 행정조직)의 히다카농업개량보급센터와 JA비라토리(농협) 등이 연계되어 있다.
10) 시운코츠 지구와 후레나이 지구에 각각 한 가구씩, 비라토리정으로 보면 총 두 가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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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수참가 연수중지 취농 이농 취농인원

1998 2 1

1999

2000 2 1 3

2001 2 1

2002 2 2 8

2003 1 1 2

2004 1

2005 2 1 1 3

2006 1 1 3

2007 1 1 2 7

2008 1 2 6

2009 1 1 4

2010 2 1 2

2011 2 2 6

2012 2 1 1 4

2013 2 2 7

2014 1 2 1 7

2015 2 1 3

2016 3 1 2 5

2017 2 2

합계 32 6 24 1 70

자료: 비라토리정 농업지원센터 내부자료(2017)

<표 1> 비라토리정의 신규취농자 추이 단위: 호, 명당도 지급된다. 또한 취농시 시설, 기계, 농지취득 경비 또는 임대

료에 대해 500만 엔을 한도로 1/2을 보조하는 시설정비보조금이 

지원된다. 

비라토리정 신규취농자의 취농 과정은 일반적으로 준비-유입-

정착으로 구성되는 취농(귀농) 과정과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착을 어렵게 하는 

미세한 틈을 막아내기 위한 몇 가지 장치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 신규취농

자를 선발한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선발 과정에서 재정적인 준

비 정도를 점검하고 부부가 함께 연수를 받도록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자기자금이 있으면 수입이 불안정한 초기 정착기를 

버텨낼 수 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연수를 받는다는 것은 취농에 

대한 부부의 합의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부부 간의 

갈등으로 역귀농하는 등의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신규취농자에게 연수 프로그램, 주거 시설, 재정적 지원 등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국내 지자체 단위에서도 귀농 지원을 

위한 개별 영역의 사업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교

육, 주거지, 생계비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셋째, 유입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여러 주체들과 접점을 형

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연수 단계에서부터 농

업개량보급센터 지도원, 농협 직원, 선배 농가 등의 기술 지도를 

받음으로써 생활 터전과 괴리되지 않은 학습이 가능하다. 이는 

1:1 멘토링에 의존하는 현장실습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은 체계 하에서 비라토리정에는 1998년부터 2017년

까지 24호가 신규취농 하였다(<표 1>). 연수에 참여한 농가 수는 

32호이며, 그 중 취농을 단념한 가구 수는 6호이다. 지금까지 신

규취농한 가구 중 이농한 농가 수는 1호인데, 꽃가루 알레르기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4.3. 후레나이 지구의 네오프론티어, 그리고 신규취

농자의 유입과 정착11)

4.3.1. 원주민에 의한 신규취농자 지원조직: 후레나이 네

오프론티어

2002년 비라토리정 후레나이 지구의 국유림이 경매로 나왔을 

때, 기존 농가들은 외부인이 토지를 구입했을 경우 주민들이 원

치 않는 방향으로 토지가 이용되는 상황을 우려하였다. 그렇다고 

본인들이 그 땅을 구입하여 경작하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농지가 충분한 데에다가 나이도 많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당시 

지역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젊은 신규농업인 유입에 땅을 이용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5명의 기존 농가가 자금을 모아 이 땅을 구입하게 되었고, 2003년

부터 2011년까지 7호의 신규취농자를 유입시켰다. 2009년부터 

더 이상의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농가 사이에서 향후 취농

자 유입에 대해 논의하던 중, 2010년 3월 홋카이도 비후카정의 

농가조직을 방문하게 되었다. 비후카정은 낙농이 발달한 지역으

로, ‘R&R온네나이’라는 농가조직을 만들어 신규취농자를 지원하

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비라토리정은 비후카정 사례

에 영향을 받아 신규취농자에게 직접 토지를 알선해 주는 조직을 

만들자는 구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설립된 조직이 ‘네오프론티

어’이다. <그림 2>와 같이 네오프론티어는 인구 감소를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리고 이는 인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위

해 선진사례를 방문하여 학습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네오프론

11) 비라토리정은 실천농장을 시운코츠와 후레나이, 두 곳에 마련하고 있는데, 본 장은 후레나이지구의 마을조직 네오프론티어를 중심으로 인터

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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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신규취농자 유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학습 선진사례 방문을 통한 조직의 형태 확립

행동 후레나이 네오프론티어 설립(기존농가+신규취농자)

<그림 2> 후레나이 네오프론티어의 설립

티어는 지역 원주민과 신규취농자의 일치된 견해를 기반으로 후

계자 육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탄생시킨 마을조직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010년 3월 개최된 네오프론티어 설립 총회자료에 나타난 설

립배경과 목적, 역할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 가지 

설립배경은, ① 후레나이 지구의 인구감소, ② 국유림 알선지 부

족, ③ 향후 늘어날 이농지이며, 이에 ‘지역 차원에서 가능한 한 

인구를 늘리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설립목적은 

‘후레나이 지구의 활성화와 후계자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

로 지역 내에서의 신규취농자를 지원한다’이다. 설립배경과 설립

목적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향후 예상

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의 목적의

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설립 초기 네오프론티어의 역할을 살펴보면 ① 취농 후보지 

선정과 확실한 알선, ② 하우스 자재 및 기계류의 조달안 검토, 

③ 후레나이 실천농장의 관리, ④ 연수생 기술습득 지원, ⑤ 연수

생의 지역사회에의 참가 지원, ⑥ 기타 생활면 지원, ⑦ 취농자 

유입을 위한 광고활동 등이 있다. 네오프론티어의 첫 번째 역할

인 ‘취농 후보지 알선’은 신규취농자들이 일반적으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누구보다도 원주민의 도움

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다(윤순덕, 최정신, 마상진, & 남기

천, 2017). 또한, 영농 자재 및 시설 면에서도 중고품의 조달 등을 

통하여 취농자에게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신규취농자가 영농기

술을 습득하는 과정과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 등 취농하

는 데에 있어 필요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8년 3월 현재 네오프론티어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농

가는 19호이며, 그 중 원주민농가(창립 멤버)가 5호, 신규취농농

가가 14호12)이다. 후레나이 지구에 취농한 신규취농자(13호)는 

전원 참가하고 있다. 회장은 네오프론티어 설립의 주역이었던 기

존 농가가 역임하고 있으며, 부회장은 기존 농가와 신규취농자가 

각각 한 명 씩, 사무국장은 신규취농자가 담당하고 있다. 네오프

론티어는 원주민들의 결의로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지속적인 신

규취농자 유입으로 현재는 신규취농자 수가 더 많으며 임원 및 

주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등 신규취농자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신규취농자의 농가연수, 이농지의 파악과 교섭 

등 신규취농인의 취농지 알선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조직의 

원로로서 조직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지속적

으로 실행하고 있다.

네오프론티어의 현재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그림 3>), 

신규취농자가 비라토리정을 선택하기 이전 단계인 취농 상담 단

계에서부터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상담 

단계에서 네오프론티어의 회원들이 직접 신규취농박람회(신농업

인페어)에 참가하여 도시민에게 취농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네오프론티어에 소속된 신규취농자의 아내가 상담회에 참

가하여 취농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인 아내

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음 단계인 비라토리정 방문 단계에서의 

농업 체험은 네오프론티어 회원의 집에서 이루어지며, 선배 신규

취농자와의 교류도 네오프론티어 회원들이 담당한다. 연수 농가

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네오프론티어 멤버들의 의견이 반영된

다. 지자체와 농협, 네오프론티어 임원들이 참가하여 예비 신규취

농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에 알맞은 인재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이 완료 된 후 네오프론티어 회원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신규취농자의 1년차 농가연수는 모두 네오프론티어의 원주민 농

가 회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수 2년째에 들어가게 되는 실천

농장의 관리 또한 네오프론티어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수 과정이 

끝나고 신규취농자가 취농하게 되면 취농 과정에서 토지에 대해 

12) 이 중 1호의 농가는 후레나이 지구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나, 후레나이 지구와 근접한 지역에 살고 있어 네오프론티어에 참가하고 있다.



일본 홋카이도 비라토리정의 신규취농 지원정책과 마을조직의 역할 219

www.extension.or.kr (학회홈페이지)

ⓒ 2018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ww.jaecd.org (저널홈페이지)

<그림 3> 신규취농자 취농과정에서의 네오프론티어의 역할

조언하고 직접 알선을 하는 역할도 네오프론티어의 원주민 농가

의 몫이다. 또한 취농 후에도 네오프론티어 회원들과의 교류는 

지속되어, 영농과 관련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얻는 통로로 기능하게 된다. 

이렇게 네오프론티어의 도움을 받아 취농한 신규취농자는 다시 

네오프론티어의 회원이 되어 다음 세대 신규취농인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4.3.2. 신규취농자의 유입과 정착

본 절의 내용은 후레나이 지구에 신규취농한 13가구 중 11가

구를 만나 취농과정, 경영개요, 지역사회활동 등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후레나이 지구 신규취농자의 취농 동기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2>). 취농 전 직업이나 도시 생활에 대한 회의로 인한 취농

이 가장 많았으며 홋카이도에 대한 동경, 작물 재배에의 동경 등

이 주된 이유로 언급되었다. 모든 농가가 비농가 출신이며, 취농

을 결심한 후에 비라토리라는 지역을 처음 알았다고 했다. 비라

토리를 선택한 이유는 수익이 높은 시설 채소의 주산지이고, 신

규취농 지원이 확실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농

업의 특성 상 신규취농자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은 어

렵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성은 신규취농자에게 중요한 취농 조건

이다. 시설채소는 취농 초기부터 수입이 생기는 점이 취농자들에

게 매력 요인이 되는데, 비라토리정의 작목이 토마토라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 이상의 농가가 신농업인 페어에서의 상담을 통해 비라토리

정에 올 것을 결정했다고 하여, 신농업인 페어가 신규취농자가 

지역에 유입되는 창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 절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규취농자 부인이 페어에 참가하여 여성 

귀농인으로서의 상담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취농을 권장한 결과

로 취농했다는 사례들이 있었다. 

취농 전 후레나이 지구를 방문하여 교류회에 참가한 후에 비

라토리정 이주를 결심한 사례도 있었다. 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은 네오프론티어의 선배 신규취농자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

고 있으며, 농작업 체험, 신규취농자 교류회, 지역 농가 방문 등이 

주된 내용이다. 신규취농자들은 이렇게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활

동하는 모습이 지역을 선택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정착에 성공한 신규취농자들을 보고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을 갖게 되는 등 신규취농자들이 모이고 원활하게 정착한다는 

점이 신규취농자를 불러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규취농자 전원은 비라토리정에서 실시하는 신규취농촉진대

책사업의 연수과정을 거쳐 정착했다. 연수과정은 농업기술 습득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를 알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며, 농업연수생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혜

택이 특히 유익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신규취농자들은 2년간의 

연수과정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으며, 이 과정이 없었다면 정착

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표 2>의 취농 동기를 이민수, & 박덕병(2012)과 마상진(2018)

의 유형으로 살펴보면, ‘전원적 삶 추구’, ‘가족생활 추구’로 볼 수 

있는 대안가치형과, ‘도시생활회피 추구’의 생계형의 두 가지 유

형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동기가 한 가지 유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대안가치형과 생계형의 두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도시에서의 생활에 지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과정에서 농업을 대안으로 선택한 유형과, 본래 농업

에 관심이 있던 중 정보 검색이나 취농 상담 등이 계기가 되어 

취농을 실행한 유형이 있었으며, 이 두 유형은 대안가치형과 생

계형이 혼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라토리정이 제시

하고 있는 영농 형태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지만,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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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번호 취농 동기

B1
100엔 숍이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을 보며, 물건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 농업을 선택함. 신농업인 페어에서 비라토리를 처음 알게 됨.

B2 이전 직장의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아내가 농업대학 출신이라 취농을 계획하게 됨. 신농업인 페어에서 비라토리를 처음 알게 됨.

B3
이전 직장의 상황이 좋지 않아 그만 두게 되었으며, 식물을 기르는 것이 좋고 자연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취농을 결정함. 신농업인 페어
에서 비라토리에 취농할 것을 결정함.

B4
홋카이도 여행을 하며 홋카이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홋카이도에서 회사생활을 하는 것은 타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과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하여 농업을 선택하게 됨. 신농업인 페어에서 비라토리에 취농할 것을 결정함.

B5
대기업의 중간관리직에서 일하며 사람과 일에 치이는 생활이 계속되던 중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함. 신농업인 페어에
서 비라토리를 처음 알게 됨.

B6
주말 출근 등으로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들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함. 도쿄에서 개최한 농업 관련 세미나에서 비라토
리 후계자 육성센터의 직원과 만나 적극적인 유치에 비라토리를 선택하게 됨.

B7
식물을 기르는 것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농업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함. 농림수산성 통계연보를 공부하며 비전 있는 작목과 지역을 
찾던 중 비라토리를 알게 됨.

B8
이전 직장에서 이동이 많아 자녀의 생활이 불안정했고 도시생활에 지쳐 농업을 선택하게 됨.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고 이농이 적은 이유로 
비라토리를 선택함. 

B9 접객업에 종사하여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치고 가족과의 시간을 가질 수 없어 농업을 선택함. 당시 가까운 농협에서 비라토리를 소개받음.

B10
농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야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신규취농박람회 전단지를 보고 참가한 박람회에서 취농을 결정함. 비라
토리 농업체험회에 참가하여 지역주민과 교류한 것과 선배 신규취농자의 적극적 유치로 비라토리에 올 것을 결정함.

B11
이전 직장에서 1차산업과 관련된 사람과 만날 기회가 많았으며 무언가를 판매하는 직업보다는 만드는 직업을 갖고 싶어 취농하게 됨. 신농업인 
페어에서 비라토리를 처음 알게 됨.

<표 2> 후레나이 신규취농자의 취농 동기

농가
번호

취농
연도

연령
가족 재배면적

(ha)
고용
(명)동거 별거

B1 2002 64 경영주●, 아내●(61) 0.43 5

B2 2005 55 경영주●, 아내●(48) 장남(18, 고등학생) 0.54 1

B3 2005 52 경영주●, 아내●(52), 장녀(15) 0.49 없음

B4 2006 55 경영주●, 아내●(55), 장남(18) 0.54 1

B5 2008 50 경영주●, 아내●(46), 장남(15), 장녀(11) 0.54 불분명

B6 2009 44 경영주●, 아내●(41), 차남(6) 장남(18, 대학생) 0.44 없음

B7 2012 47 경영주●, 아내●(44), 차남(4) 장남(16, 고등학생) 0.40 1

B8 2013 43 경영주●, 아내●(43), 차녀(13) 장녀(16, 고등학생) 0.40 1

B9 2014 37 경영주●, 아내●(34), 장녀(6), 차녀(2) 0.39 1

B10 2017 38 경영주●, 아내●(37) 0.40 없음

B11 연수중 42 경영주●, 아내●(42), 장녀(8개월) 0.26 해당없음

주: ●는 농업종사자를 의미함.

<표 3> 후레나이 신규취농자의 농업경영 개요

빼어나게 높은 이윤을 창출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경제형’을 

지향하는 농가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전원적인 환경에서 자율적

인 생활 패턴을 영위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농가

들이 비라토리정을 선택하고 있는 양상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라토리정의 신규취농 지원정책은 그 조

건이 엄격하고, 정형화된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계들을 따라가다보면 자연스럽게 정착

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규취농자

는 그 안에서 구체화된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용

이하다. 이와 같은 신규취농 지원정책 하에서 비라토리정의 신규

취농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표 3>). 먼저 획일화

된 영농형태이다. 후레나이 지구 신규취농자의 영농형태를 살펴

보면, 모든 농가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으며, 겸업을 하는 농가

는 없다. 부부가 함께 가족경영을 하며, 생산된 토마토는 전원 

농협에 출하한다. 정형화되어 있는 정책 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농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정한 소득을 얻

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이다.

전반적으로 비라토리정의 신규취농자들은 정의 신규취농 지



일본 홋카이도 비라토리정의 신규취농 지원정책과 마을조직의 역할 221

www.extension.or.kr (학회홈페이지)

ⓒ 2018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ww.jaecd.org (저널홈페이지)

농가 번호 취농 연차 지역과의 관계

B1 17년차 자치회, 생산부회, 농협조직, 네오프론티어에 소속되어 있음. 연수 당시부터 주변농가와 교류가 활발함.

B2 14년차
자치회, 생산부회, 농협조직, 네오프론티어에 소속되어 있음. 지역조직 및 농업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농업과 관련하
여 개인적 교류도 빈번함.

B3 14년차
자치회, 생산부회, 농협조직, PTA(초⋅중⋅고등학교 부녀회), 네오프론티어에 소속되어 있음. 부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러 가지 임원활동도 하고 있음. 이웃 농가와 일상적으로 가깝게 교류하고 있음.

B4 13년차
자치회, 생산부회, 농협조직, 네오프론티어에 소속되어 있음. 취농 당시부터 지역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으며 개
인적 교류도 활발함.

B5 11년차
자치회, 생산부회, 농협조직, PTA, 네오프론티어에 소속되어 있으며, 지역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회 및 여러 스포츠 
서클에 소속되어 있음.

B6 10년차 자치회, 생산부회, 농협조직, 네오프론티어에 소속되어 있으며, 지역 스포츠 서클에도 참가하고 있음.

B7 7년차 자치회, 생산부회, 농협조직, 네오프론티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음.

B8 6년차 자치회, 생산부회, 농협조직, 네오프론티어에 소속되어 있으나, 자녀가 중학교 입학 후 참가 횟수가 감소함.

B9 5년차 자치회, 생산부회, 농협조직, 네오프론티어에 소속되어 있으며, 스포츠 서클 및 지역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B10 2년차
자치회, 생산부회, 농협조직, 네오프론티어에 소속되어 있으며, 스포츠 서클 및 지역 후계농과의 교류회, 지역 축제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B11 연수중 자치회, 생산부회, 농협조직, 네오프론티어에 소속되어 있으며, 봉사회 및 스포츠 서클에 참가하고 있음.

<표 4> 후레나이 신규취농자의 지역과의 관계

원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성공이 보장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원주민은 정의 신규취농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네오프론티어 회장인 A씨는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2명의 신규취농자만을 선발하는 것

은 부족하며,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은 있지만 매년 4명 정도의 

신규취농자를 취농시키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비라토리정의 신규취농자들의 취농 동기는 크고 작은 차이를 

보였으나, 동일한 지원정책 과정 하에서 취농하여 유사한 형태의 

농업을 경영하고 있다. 공통적인 영농 형태를 가진다는 점은 기

술 습득, 정보 교류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정착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비라토리정 신규취농 지원정책은 정

책을 통해 정착한 신규취농인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빠져나가는 인구수에 비해 

유입되는 인구는 적어 인구 감소의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과제를 안고 있다.

4.3.3. 신규취농자의 지역과의 관계

비라토리정의 신규취농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 지역조직

에 참가하면서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4>는 비라토리정 후레나이 신규취농자의 지역과의 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모두 네오프

론티어에 소속되어 있으며, 생산부회, 농협 청년회, 농협 부녀회, 

신규취농자 부녀회 등의 농업 관련 조직뿐만 아니라 자치회, 학교 

부녀회, 지역 축제, 스포츠 서클 등 다양한 지역활동 조직에 참가

하고 있다. 비라토리정의 신규취농자는 이러한 지역의 여러 조직에 

단순히 가입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조직의 주요한 인물이 되어 

임원을 역임하거나 지역의 각종 전통행사 등을 주최하는 주역으

로도 활동하고 있다. 신규취농자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지역주민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단초는 1년차 농가연수의 담당 

원주민 농가이다. 농가연수에서 연수를 담당한 기존농가와의 교

류는 취농한 후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취농 초기에 어려움

을 겪을 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인물로 연수 담당 농가를 꼽았다.

신규취농자의 대부분은 지역에서 수월하게 정착하기 위해 지

역의 일원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낯선 사람’이라는 이

미지에서 탈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기존 농가

들도 신규취농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안에 물드는 것’이

라고 이야기 하였다. 초기에는 조직에의 참여나 개인적인 교류를 

원하지 않는 신규취농자도 있지만, 농업이라는 생계수단과 농촌

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결국 모든 신규취농자가 원주민 농가 또는 선배 신

규취농자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지역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고 이야기 하였다.

이처럼 신규취농자들은 정착 초기 네오프론티어와의 관계로 

지역과의 관계맺음을 시작하여 지역사회로 그 관계망을 확장하

고 있다. 또한, 단순한 관계맺음을 넘어서 지역 조직을 활성화시

키고 지역의 전통을 유지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후레나이 지구

의 신규취농자는 이제 지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원으로서 지역

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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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나라 일본 홋카이도 비라토리정의 신규취농 지원정책과 이

를 둘러싼 지역 주민 및 신규취농자들의 활동상을 살펴보고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지인 홋카이도의 비라토리정은 일본 내에서도 신규취농 

지원정책의 우수사례로 인식되고 있는 곳이다. 엄격한 조건에 따

라 선발한 대상자들을 농가와 실천농장에서의 연수, 주택⋅자금 

등의 통합 지원을 통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정형화된 

시스템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양적 

성과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비

라토리정은 매년 2명의 신규취농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그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98년부

터 20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다. 그 수는 적지만 꾸준히 신규취농

자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인큐베이터로서 기능하

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규취농 지원정책이 일시적인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와 관계기관, 그리고 지

역 주민의 지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비라토리정 후레나이지구의 경우,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이농

지가 증가하는 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원주민들이 먼저 신규취

농인 유입에 나섰다. 그들은 지역의 중심 축이 되어 새로운 인구 

유입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인지하고 그 대응책을 적극적으

로 실천했다. 농촌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지역 리더들이 앞

장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허장, & 정기환, 2003; 윤준상, 김소윤, & 김성록, 

2015). 그리고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입된 신규취농인들은 

다시 선배로서 후배 신규취농인들의 영농과 농촌생활 정착을 돕

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속적인 정착 사례를 탄생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네오프론티어에 신규취농인들이 늘어나

면서 이제는 신규취농인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은 자신들끼리의 결속을 다지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내 

여러 조직에 소속되어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

것은 지역사회에의 동화가 성공적인 이주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

며, 지역사회에 더욱 동화되었다고 느낀 사람들이 정착 이후에 

더 높은 성취 수준을 가지는 것을 발견한 Ma, An, & Park(2018)

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 때 신규취농자는 단순한 농업생산

의 주체가 아닌 또 다른 신규취농인을 불러들여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점에서 전통적 농업⋅농촌의 ‘혁신자’로 지칭할 만하다

(秋津, 1998b).

결론적으로 비라토리정이 우수사례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토

마토라는 확실한 소득작물과 체계적인 지원 정책, 그리고 마을조

직의 지원과 신규취농자의 적극적인 교류 활동이 어우러져 만들

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비라토리정의 신규취농 지원정책이 

영농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는 있으

나, 마을조직의 역할이 없다면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 것이다. 

신규취농인의 유입 단계에서부터 정착, 그리고 그 이후의 생활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마을조직이 든든한 사회 네트워크로서 보

살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비라토리정 사례의 차별성을 만들어

내는 부분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신규취농인들이 정착 초기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인 토지와 주택을 구하는 데에 

있어서의 마을조직의 적극적인 지원 역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Ma, An, & Park(2018)의 연구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 중에서도 주

거지 지원이 성공적 정착의 또 다른 주요 요소가 됨을 지적한 점

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가 이웃나라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

한 사례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혹은 민간 차원에

서 신규취농인들의 인큐베이터를 마련하고 이들의 지역사회 적

응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

례들이 사업을 설계했던 담당자가 바뀌거나, 지자체장의 교체로 

한 두 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다 그치고 만다. 또 다른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는 비라토리정의 사업 못지않은 체계를 갖추고 있으

나,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정

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영농실습, 주거 등을 원스탑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된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의 실효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김정섭, & 김종인, 2017; 김정

섭, 2016). 이러한 측면에서 비라토리정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

가 있다. 몇 명이 지역에 유입되었는지 양적 성과에 연연해하기

보다는 긴 호흡으로 유입된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보다 자원을 집중시켜야 하겠다. 이를 위해 지역에 사람이 필요

하고, 그래서 사람이 들어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

다는 데 대한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풀어나가

야 할 커다란 과제이다. 이때에도 질적인 집중은 강점이 있다. 

귀농인이 한꺼번에 이주해 집단을 형성하고 세력을 보이고자 하

면,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외지인 ‘집단’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원주민들에게도 낯선 유입자에 대한 적응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귀농인을 농업에 종사하며 농

촌에서 살고 싶어하는 ‘한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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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귀농인을 농업 생산의 주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농촌

에서 살아갈 주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귀농인이 농업 노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들은 또한 농촌에서 살아가는 지역주민이다. 그

러므로 지역주민으로 정착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농인들의 사회 네트워크 형성이 다시금 

중요해지는 지점이다. 飯塚(2009)의 지적과 같이, 지역과 일단 관

계를 맺게 되면, 농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지역

에 남고자 하는 의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문제는 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위적으로 지원하기가 어

렵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인과 지역 주민, 관계 

기관이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점에 대한 고민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가 홋카이도 비라토리정, 그 중에서도 후레나이 지구

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농촌

의 특성이 다원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 특산물이 있고, 

동질적인 영농활동을 하는 특수한 지역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

고 있기 때문이다. 정형화된 경영 형태를 제시하는 점은 개인에 

따라 지루하고 단조롭게 느낄 수 있으며, 따라서 다수에게 매력

요인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필요

로 하는 인재상을 구체화하고, 이들을 유입하기 위한 세밀한 지

원 체계를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지역의 주체

들이 협력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주목하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찾아보려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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